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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성 동문 앞 골목길에 세워진 돌하르방으로 뒤에 성담이 보인다 제주 년 수록 사진.( 100 )

지배 이데올로기 민중 염원 결합 산물·

가장 제주적 조형물 불구 뿔뿔이 흩어져

탐라시대 이래 천년을 이어온 제주성은 일제 강점기에 본격적으로 훼손되고 철거되기 시작했

다 성벽과 성의 주요 건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남문과 동문 서문은 물론 산지천변의 중인. . , 

문 등이 허물어졌으며 공신정 등 제주성의 주요 누각들도 일제에 의해 철저히 파괴됐다 제주. 

만의 독특성을 보여주던 칠성대 등도 없어지고 말았다.

일제는 제주성을 허물고 그 성돌을 바다 속에 던져 넣음으로써 탐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제주

의 정체성을 훼손했다 성곽이 사라지면서 도로가 뚫리고 전통적인 역사경관을 무시한 왜곡된 . 

근대화가 시작된 것이다.

일제 강점기가 끝났어도 제주성의 수난은 그치지 않았다 근대화 산업화와 함께 도시가 팽창. , 

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성벽마저 파괴돼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제는 정략적 의도. 



에 따라 제주성을 제멋대로 유린했다 반면에 광복 이후의 제주성 수난은 우리 사회의 무지와 . 

무관심 개발에 따른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제주성과 , . 

함께 했던 돌하르방의 수난이다 돌하르방 역시 제주성과 함께 해온 가장 제주적인 돌조형물로. 

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.

돌하르방은 원래 제주성 동문 서문 남문 앞에 서로 짝을 이뤄 마주보며 세워졌다 성문과 짝. ㆍ ㆍ

을 이루던 수호신이다 또한 정의현과 대정현에도 각각 기씩 있었다 제주목의 기를 포함. 12 . 23

해서 모두 기가 세워졌다47 .

그런데 오늘날 제주성 동문 서문 남문지 제 위치에 남아있는 돌하르방은 하나도 없다 성문. ㆍ ㆍ

이 남아있지 않은 마당에 돌하르방이 온전히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.

돌하르방은 제작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김석익의 탐라기년 에는 년 영조 년 김몽규 목1754 ( 30 ) 『 』

사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돌하르방의 일반적인 이름은 우석 성 목 벅수머리 옹중석 등으로 . ( ) , , 

다양하게 불렸다 돌하르방이란 명칭은 년대 이후 불려지다가 년 제주도 지방민. 1950~60 1971

속자료 제 호 로 지정되면서 공식화됐다 정확한 제작시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( 2 ) . 400

년 가까이 제주성과 함께 한 것이다.

왜 제주성 동문 서문 남문 등 삼문 앞에 돌하르방을 세웠을까.ㆍ ㆍ

관덕정을 지키고 있는 돌하르방 이 돌하르방도 원래 다른데서 옮겨진 것이다 강희만기자. . 



돌하르방은 중국 진시황때 거인장사로 흉노족 등을 물리친 완옹중의 석상을 수호신격으로 제

주성 앞에 세웠다고 한다 당시 숙종 영조대에 잦은 흉년과 전염병이 돌자 이를 막기 위해 완. ㆍ

옹중의 석상을 만들어 성 밖에 세웠다는 것이다 돌하르방이 옹중석 등으로 불린 것이 이 때문. 

이다 제주목사가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권력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민중. 

들의 염원이 결부된 산물이 바로 돌하르방이라 할 수 있다.

이처럼 돌하르방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기원하는 수호신적 기능이나 주술 종교적 기능, ㆍ

과 함께 도읍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거나 사람들의 함부로 출입을 막는 금표 의 구실( )禁標

을 한다 제주목의 성문 입구와 정의현 대정현의 입구에 세워진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. , .

제주목관아를 둘러싸고 있는 제주성은 탐라시대 이래 지방 권력의 중심이었다 제주성을 중심. 

으로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 역사와 함께 부침을 거듭해왔다 물난리로 인해 . . 

가옥이 침수되는가 하면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왜구의 빈번한 침입으로 많은 . 

수탈과 희생을 당해야만 했다 돌하르방에는 이러한 애환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염원이 담. 

겨 있기도 하다.

제주는 년 태종 년 목 현의 읍체제로 공간 분할이 이뤄진다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1416 ( 16 ) 1 2 3 . 

현이 각각 그 지역을 관장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심은 제주목이었다 제주목은 오랫동안 . . 

지방 권력과 정치의 중심지로서 위상과 기능을 유지해 왔다 이런 상징성 때문인지 제주성의 . 

돌하르방은 정의현이나 대정현에 비해 훨씬 컸다 제주목의 돌하르방 크기가 평균 에 . 181.6㎝

이른 반면 정의현은 대정현은 정도로 작다141.4 , 136.2 .㎝ ㎝ 

이처럼 제주성을 이야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돌하르방이다.

돌하르방은 오늘날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년 제주. 1991

에서 개최된 한 소 정상회담은 냉전의 벽을 허문 역사적 회담으로 기록된다 이때 옛 소련 대. ㆍ

통령 고르바초프에 돌하르방이 전달돼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이후 돌하르방은 제주시. 

와 자매결연을 한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등 개국 개소에 세워질 정도로 제주문화를 알리, , 4 10

는 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.

돌하르방은 제주성과 함께 할 때 온전히 빛을 발한다 제주성 정비 복원과 함께 뿔뿔이 흩어진 . 

돌하르방의 제자리 찾기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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